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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of korea Advertisers내·가··좋·아·하·는··광·고

국회문화관광위원회소속의원으로서방송은소홀히할

수없는대단히큰주제이다. 방송및통신기술과방송문화

환경의진화속도에발맞추느라열심히공부도하지만, 정

작여유있게TV프로그램하나제대로시청하지못하고있

어서‘문화관광위원으로서 TV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

닌가?’하는자문도해보곤한다.

제17대 국회의 첫 정기회를 보내면서 주어진 의정활동

기간을통해주력할두가지과제를정했다. 그중한가지

주제가 바로 방송광고이다. 소비자로서 시청자에게 가장

직접적이고명료하게호소하고있는방송광고의매력이면

에는 방송광고의 판매유통 구조와 방송광고심의, 그리고

방송광고의제작환경등과관련된수많은정책과제들이산

적해 있었다. 그래서 요즘은 방송광고만을 살펴보기 위해

서인터넷사이트를검색하기도한다.

아버지를위한아들의응원가, 긴여운남겨

시청자들은참욕심이많은것같다. 좋은프로그램은원

하지만광고는안보겠다고하니말이다. 광고없이는좋은

드라마도없다는간단한등식을이해하는데에도아마상당

한시간이필요한모양이다. 광고에관심을갖고살펴보다

보니광고의‘선정성’과‘상업성’, 말도많고탈도많지만

의외로사람의마음에따뜻한감동이나웃음을주는좋은

광고도참많다는것을느꼈다. ‘단몇초간의짧은시간에

이렇게아름다운영상과더불어감동까지줄수있구나’하

면서탄복할만한광고를보게될때면, 이제우리의광고문

화도상당한수준에이른것을알수있다. 

최근보았던TV광고중에유독가슴이따뜻해지는광고

가 있었다. 확실치는 않지만 1960년대 당시 영화의 주제

가로기억되는데,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청춘!”하는구

절이귀에익숙한‘아빠의청춘’이란가요가나오는광고

였다. 그곡이실린음반을지금사려면아마도청계천일

대의중고 LP판가게들을뒤지거나음반가게에있더라도

오래된카세트테이프정도로만남아있을것같다. 

광고의첫장면에서는음반가게의구석구석을열심히뒤

지며자신이원하는곡을찾고있는아들의모습이등장한

다. 오래된음반을찾는지먼지를털어가며뒤적거린다. 다

음장면에서는두부자가나란히자동차에앉아있다. 심신

이지쳐피로가가득한아버지얼굴을바라보던아들은슬

그머니 자신이 준비한 Compact Disc를 카오디오에 밀어

넣는다. 갑자기스피커를통해서신나게흘러나오는“원더

풀, 원더풀, 아빠의청춘! ”순간적으로넉넉하게웃음짓

는아버지. 아들을대견스레바라보는따뜻한눈빛이‘이제

너도아버지의마음을헤아리는나이가되었구나!’하고말

하는것같았다.  

Compact Disc라는수단은현대를상징한다. CD를넣는

아들의모습을보면서도시청자들은그음악이최신음악이

거나하다못해클래식정도일거라고무심코생각했을것

이다. 그런데최첨단의멋쟁이아들이아버지를위해준비

한 음악은 예상치 않게도 1960년대의 히트곡인‘아빠의

청춘’이었다. 아버지에게꼭맞는응원가, 이를듣는아버

지의환한웃음을보면서광고보다훨씬긴여운이마음에

남았다.

열심히오늘을살아가는젊은이들에게권하고싶다. 

“오늘 퇴근길에 음반사에 들러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곡하나쯤골라보시면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의청춘과

사랑이담겨있는... 그렇지만한동안돌아볼여유가없었던

그때그시절의음악한곡을사랑하는부모님께선물해보

세요.”K A A

음악한곡으로
부모님께웃음을드릴수있다면

손봉숙 민주당국회의원

하루도여념없이바쁘게지내다보면사실TV 앞에

앉을시간조차사치스러울때가있다. 이제는다성장해

품을떠난아이들은그만두고라도남편과단둘이서따

뜻한 차 한 잔에과일 한쪽나누면서 뉴스나드라마를

보는시간은그나마여유로운저녁한때에속한다.

- 방송광고주제로의정활동주력, 감동주는광고많아


